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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 다양체와 위상수학1 :◆

플라톤의 이데아와 들뢰즈의 다양체▲

한 꼭지만 더 읽겠습니다.

책 낭독- -

자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야기의 중간점검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세 번,

째 줄에 추상적인 일반적 존재들로서 서로 날카롭게 구분되어 병치되는 존재들 이것이 플.

라톤의 이데아들이죠.

플라톤의 이데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으로는 영원하고 자기 동일 적인 이야기인

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이데아와 이데아는 절대적으로 불연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, .

성격입니다 이데아와 이데아가 서로 붙어있고 엉겨있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겠죠. .

절대 불연속이에요.

그런데 그것과 달리 구체적 보편자들은 함께 연속체로 짜이는 것으로서 이걸 영어로 번역, .

하기 참 어려운데 이 말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물이, ‘mashed together’ .

있는데 그런 것들이 융합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이 만들어지는 느낌의 이미지입니

다 이게 뭐냐면 입니다 그 유명한. plane of consistence . .

이지경씨는 일관성의 변이라고 이야기하고 김재희님은 고른 판이라고 막 또 싸우고 그러‘ ’ , ‘ ’

잖아요 문제의 입니다 나는 혼효면 또는 공재면 이게 사실 맞는 것. plane of consistence . , .

같지는 않아요 스스로 봐도 고른 판 은 진짜 아닌 거 같고 일관성의 변은 수학적으로. . ‘ ’ , ‘ ’

그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고 주로 강도의 측면을. plane of consistence ,

넣어서 이야기하면 라는 말을 많이 쓰죠plane of immanence .

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인용된 것을 보면 그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점들에서 모, ,

서리들에서 자연의 빛의 균일성을 결코 가지지 않는 미광들 하에서이다 매 경우 애매함들, .

과 그림자들 지대들은 똑똑 떨어져있지 않으니까 그것들의 구분에 상응한다 앞에서 그- .- . -

랬잖아요 애매하지만 분명하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이것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. .

지.

책 낭독- -

연속체인데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인 공간이 어떤 의미에서 사실 여기서는 추상. ,

적으로 설명하는데 장 전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쓴 것이 장이예요2 . 2 .



여기서는 스케치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연속적인 공간이 불연속적인 공간들을 낳음으, .

로써 점진적으로 정의된다 그게 지금 이 장 제목이 뭐예요. 2 . from actualization of the

이 문제거든요virtual in space. .

책 낭독- -

공간 과 장소‘ ’ ‘ ’▲

일종의 입니다 어디까지는 인접적으로 이어지다가 어디서 또 끊어지는 이어짐과topology . .

끊어짐의 역학관계 그걸 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힐베르트던가 그 사람은. neighborhood .

사이 사이성 이런 말도 쓰고 우리에게 친숙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많이'betweenness( ), ' .

나오고 있고 길이 면적 부피 같은 개념이 있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공, , matric . matric

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하고 다른 공간들을 연구하는 게 현대 수학이죠. .

유클리드 기하학이 거의 년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다가 세기였나 그때부터 깨지기2000 . 18 ,

시작하는데 가우스 리만 로바체프스키 아벨 갈루아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많이 바뀌는데, , , , .

현대 학문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 공간론이지 공간론 공간이라는 것은 모든. .

곳에서 다 나오는 거죠 시공간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 중의 하나가 아주 정복하기 어려운. , .

것이 수학적 공간이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. .

말이 나오는 김에 하고 넘어가는 건데 공간이라는 것과 장소라는 것의 관계와 차이가 있습,

니다 예를 들어 촛불시위가 항상 광화문에서 열리잖아요 그런 장소의 의미는 이런 수학. .

같은 것으로는 전혀 해명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.

내가 지금 그것을 철학적으로 개념화 하는 책을 쓰고 있어요 장소 그런데 진리가 나타나. .

는 사건을 담는 장소라는 거지 광화문 같은 곳 진리의 장소 말을 좀 멋있게 썼는데 특수. . . ,

한 말을 만들었는데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또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. . .

그래서 이런 것 공간 은 보통 이공계적인 의미에서 이고 장소는 상당히 인문 사회과( ) space , ,

학적인 거죠 역사적인 그것도 더불어 생각해보세요 이건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건데. . . .

라는 거 푸앵카레가 개척했지요 위상수학 공간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유topological space . . .

클리드 기하학은 크기와 모양이 아주 중요하죠.

예컨대 이 도형을 보면 모양과 크기가 하죠 그런데 공간으로 가면 관계absolute . topology

없어요 이게 무한히 유연한 고무로 되어있다고 상상을 하면 되니까 늘이고 줄이고 별모. . , ,

양이 되든 위상학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그걸 하다고 해요 크기와. topologically equivalent .

모양이 관계가 없어요.

위상수학과 수학자 리만(Georg Friedrich Bernhard Riemann)▲



그럼 뭐가 관계있는가 불연속하고만 만약에 이놈을 아무리 변형해봤자 하면 하? . topological

나입니다 유클리드는 다르지 유클리드는 크기와 모양이 하니까 그런데. . absolute .

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한 거야 완벽하게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만약 찢으topological relative . .

면 그건 이제 다릅니다 구멍을 내서 도너츠처럼 되면 그럼 가 아. . topologically equivalent

니게 되고 이걸 또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미지로만 설명해야 할 거 같은데. .

그래서 매트릭 공간과 비매트릭 공간의 구분은 들뢰즈 존재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사.

실 이것은 그 전에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죠 마이농 하고 버트런드 러셀. (Meinong) (Bertrand

후설 도 이야기하고 베르그송도 이야기하고 리만이 수학자인데 철학자에Russell), (Husserl) .

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.

왜 그 많은 수학자들 중 특히 리만을 철학자들이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냐 하면 리만,

이 공식을 발견하거나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별로 관심 없잖아요 철학자들이 과학에 관심.

을 갖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공식에는 별로 관심 없죠. . E=mc
2
이면 어떻고 승이면 어떻고3

승이면 어때요 철학적으로 대단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대목들이 있단 말이야4 . . .

왜 리만이 중요하냐면 리만의 공헌이 수학공식을 발견한 게 아니고 개념 체계를 완전히 바

꿔버린 사람이거든요 공간에 관해서 란 것을 완전히 싹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그래. . space .

서 리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리만을 이야기하거든요 지. .

금 들뢰즈 이야기하지만 들뢰즈 이전에 이 사람들이 다 개척해놨어요 이거 시간나면 봐야, .

하는데.

들뢰즈에게도 매트릭 공간과 비매트릭 공간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흔히 홈 페인 공간과,

매끄러운 공간을 이야기하잖아요 차이와 반복 에서 그게 사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. . .『 』

것만은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죠. .

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그것은 미학적인 것도 있고 유목민 예술 정치 등 여러 가지인, ,

데 수학적 맥락은 바로 이거예요 홈 패인 공간은 매트릭 공간이고 매끄러운 공간은 비매트.

릭 공간이지 그래서 비매트릭 공간이 점진적으로 분화해서 나온 아주 단순한 공간이 매트.

릭 공간이에요.

리만의 혁명적 발상 공간의 휘어짐-▲

흔히 이야기하듯이 리만 공간에서 곡률 가 인 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인 거죠 리curvature( ) 0 .

만 공간에서 제일 흥미로운 것이 그 생각이에요 공간이 휘어져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재. .

미있는 표현인데 그 휘어져있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차원 공간 내에서 차원, , 3 2

이 휘어진 이것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휘어져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혁명적인 거죠 진, .

짜.



이것을 보고 휘어져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차원을 전제해서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 차3 . 3

원을 지각하고 있고 그것에 준거했을 때 휘어져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냐 그런데 바로.

이 공간이 휘어져있다는 거야 그게 혁명적인 거죠. .

그게 나중에 누가 응용합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에서 이걸 응용하죠 실제 우주공간. .

이 휘어져있다는 거죠 현대 과학의 아주 드라마틱한 대목 중의 하나인데 그럴 때 중요한. ,

것이 개념인데 곡률 알고 봤더니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곡률이curvature , . 0

일 때 성립하는 것이 유클리드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. .

우리가 지식이 발전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컨대 동교동에서 우리가 살았었는, ?

데 년 후에 다른 공간을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동교동이 여기였구나라고 알게 되는10 , .

거죠 그것과 똑같은 거죠 아하 이것이 공간에 곡률이라는 게 있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이. . “ , ,

곡률이 없는 사용했다 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천의 고원 가면 홈 패인.” . 『 』

공간하고 매끄러운 공간에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죠 물론 이건 수학적 맥락이고 딴 맥락.

도 있어요.



교시 들뢰즈의 세계론과 기하학2 :◆

세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향▲

오늘은 이제 강도공간과 외연공간의 관계를 봅시다 오늘 이야기할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철. ,

학사를 과학까지 포함해서 유심히 보면 세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이 있어,

요 하나는 빈약한 것 더 빈약한 것을 설정해서 찾아내서 그 빈약한 것을 갖고 더 풍부함. ,

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고가 있고 반대로 가장 풍부한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덜어. ,

내서 빈약한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.

전자 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원자론이지 원자라고 하는 어떤 근본 실체를 전제하고( ) .前者

거기서부터 설명하는데 원자라고 하는 것은 딱 가지 규정밖에 없잖아요 모양 크기 위, 3 . , ,

치 그게 가장 심플한 것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사는 복잡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. .

반대의 설명은 거꾸로 들뢰즈의 세계론을 볼 때 우리가 사는 현상세계는 제일 간단한 겁, ,

니다 놀랍게도 엄청나게 복잡한 어떤 가 분화되고 분화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. . reality ,

가시세계에 나타난 가장 규정된 규정 가능한 풍부한 규정 가능성으로부터 전부 규정되어, ,

서 가장 까다로운 규정으로 많이 규정된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.

가장 심플한 것을 모아서 복잡한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복잡한 것에서 덜어냄으로,

써 심플한 것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수학사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. ,

에 실제 공간을 가지고 하고 수학 사회에서 규정이 더 까다로운 것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. ,

로부터 규정이 더 느슨한 것으로 내려가는 거지.

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수학적 공간▲

책 낭독- -

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은 매트릭한 성질을 갖고 있지 매트릭하다는 것은 모양과 크기. ,

와 가 기본적인 성질을 이룬다는 것인데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그게 가장shape measure ,

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원자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유클리드 기하학적 세상을 미시.

적인 물질세계에 투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.

그런데 비 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오면서 유클리드 기하학만이 유일한 기하학이 아니라는 것

도 알게 되었고 가우스나 리만의 미분기하학 사영기하학, (differential geometry),

아핀기하학 그 다음에 위상기하학 이(projective geometry), (affine geometry), (topology).

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보다 더 복잡한 기하학이 있고 더 복. ,

잡한 기하학 중에서 어떤 규정들이 더 덧붙여진 것 그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이로구나 라는.

것을 서서히 알게 되죠.



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여러 기하학들 간의 관계가 뭐냐 하는 거죠 좀 쉽게, .

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 도형이 하나 있었는데 의식이 발달하고 나니까. ,

이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개체의 한 면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은 이것. ,

전체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라는 규정이 더 까다롭게 붙여지면 윗변이 되는 거죠 그런데.

우리 지식이 더 발달하니까 아래가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, .

이것도 전체에서 예컨대 절반 아래에 있는 것 이라는 규정이 덧붙여지면 거기에다가 또 가, ‘ ’

장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게 되지 우리가 이걸 먼저 안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알고. ,

봤더니 알던 것은 다른 전체의 부분이었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클리드.

기하학이었던 거고.

여기서 더 나와서 여러 가지 비 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왔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리만의 기

하학이었죠 그리고 아핀도 있고 사영기하학도 있고 가장 추상적인 것이 였지 여. , topology .

기에서 가장 추상적이라는 말은 가장 규정이 없다는 말이지.

에서는 한 가지 규정밖에 없어요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topology . , .

했죠 원이든 타원이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위상수학에서는 다 같은 거라고 했죠 그? , , , ?

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정 기하학이라기보다도 기하학의 체,

계 기하학적 공간의 체계, .

수학으로 말하면 기하학이지만 철학적 관심사로 가면 공간론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.

는 거고 이 공간의 시스템을 생각한 사람이 클라인 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프랑스. (Klein) .

수학에는 푸앵카레가 대표적이었고 독일에서는 클라인이 쌍벽을 이루었습니다.

에피소드가 많죠 서로 편지도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서로 의가 상해서 편지도 안 보내고. ,

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있는데 클라인의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. erlanger program .

이 기하학의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나중에는 힐베르트가 나와서. .

형식주의적으로 이 사람은 조금 다른 계열인데 형식주의적으로 수학을 새롭게 정취하려고, ,

했습니다 이 시대가 수학사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시대인데. .

아핀기하학 과 사영기하학(affine geometry) (projective geometry)▲

책 낭독- -

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예를 들어 삼각형이 하나 있으면 이것을 회전해도 어차피 아래 위가, ,

없는데 이동시키든 투사하든 변화가 없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한. , . . exact transformation

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기하학 가면 조금 달라져요 아핀기하학이나 사영기하학으로 가면, . .

그런데 그건 접어놓고.

아핀기하학이나 사영기하학은 뭘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은 그런 일이 자주,



없는데 옛날에는 정전이 자주 되었거든요 나 어릴 때만 해도 걸핏하면 정전돼서 양초 켜. .

고 그랬어요 심심하면 손 그림자로 늑대 만들고 했는데 이게 사영기하학입니다 쉽게 말하. , .

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유클리드 기하학은 회전에는 관계없다고 했는데 예컨대 사영기하학. ,

같은 경우 이 사각형은 도로 비추면 똑같지만 종이를 세우면 선이 되어버리겠죠, 90 .

사영기하학은 조금 더 루즈한 거고 아핀기하학은 좀 더 까다롭지 결국은 유클리드 기하학.

이라고 하는 것은 사영이나 아핀 같은 기하학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는 거

지 형태나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내려가면 예컨대 같은 게 나오는 거고. . topology .

사영 아핀 유클리드 기하학의 층위, ,▲

책 낭독- -

지금 이야기했듯이 기하학들이 말하자면 어떤 잠재성과 현실성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거죠, .

더 많은 잠재성을 가진 기하학에 조금 더 많은 규정을 덧붙이면 더 까다로운 규정을 가진

기하학이 되는 거죠 수학에서는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지만 잠재성과 현실성이라는 용어. ,

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


